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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백성 중의 한 여자가 한 나라의 왕을 기쁘고 만족하게 한 조건은 돈도, 보화도, 어떤 

노래도 춤도 아니다. 왕은 가진 것이 너무나 많아서 없는 것이 없다. 이 여자가 왕을 만족

하게 해 줄 유일한 길은 왕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다. 왕을 사랑하면 여자도 만족하거니와 

왕도 만족하지 않을 수 없다. 인간도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그러하다. 

20. 한 여자가 그 나라 황태자에게 이끌려 휴거될 길은 ‘오직 사랑’밖에 없듯이, 주님을 맞

아 땅에서 육 휴거를 이루는 길도 ‘오직 사랑’밖에 없고, 영 휴거를 이루는 길도 ‘오직 사랑’

밖에 없다. 사랑 외에는 주님께 이끌려 갈 수 없다. 

21. 휴거의 은밀한 비밀은 ‘사랑’이다. 한 나라 임금의 아들인 황태자가 잠깐 시골에 왔을 

때 그에게 이끌려 갈 길은 ‘오직 사랑’밖에 없듯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신랑으로 재림

하셨을 때 주님께 이끌려 갈 길은 ‘오직 사랑’밖에 없다.

22. 예수님은 사랑의 존재시라 진실한 사랑을 하면 주님께 이끌려 간다.

23. 존재물의 비밀을 알아야 그 존재물과 일체 된다.

24. 한 물체가 있는데, 수만 가지 물체 중에 오직 한 가지만 거기에 들어붙을 수 있다. 지

남철에게는 어떤 물체만 들어붙겠느냐. 나무도, 돌도, 보석도, 다이아몬드도, 돈도, 집도, 환

경도, 명예도, 권세도, 인물도, 미(美)도, 좋은 책도, 좋은 그림도, 분재도, 작품도, 여자도, 

남자도 지남철과는 안 붙는다. 오직 ‘쇠’만 붙는다. 이와 같이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 

주님께 들어붙어 주님께 이끌려 육 휴거도 되고 영 휴거도 된다. ‘온전한 사랑’은 휴거의 비

밀이다.

25.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다른 사람을 또 사랑하는 이중적 사랑은 참사랑이 못 된다. 오직 

주님만 진실로 사랑해야만 주님께 이끌려 휴거되어 그 영이 1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천국

에서 혼인 잔치하고 사랑 잔치하며 살게 되고, 그 육신도 땅에서 휴거된 몸으로 죽을 때까

지 주님을 신랑으로, 사랑의 대상으로 모시며 지상천국의 삶을 살게 된다.

26. 벼슬을 하려면 벼슬자리를 뽑는 시험을 볼 때 시험 문제의 답을 알아야 답을 써서 벼슬

을 한다. 이와 같이 2000년 동안 기다린 예수님의 재림도 어떻게 맞는지 답을 알아야 주님

을 맞고 휴거될 수 있다.

27. 성경의 약속대로 예수님은 확실히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 이는 내일 동쪽에서 해가 뜨

는 것만큼이나 확실하다.

28. 예수님이 어떻게 재림하실지 알아야 맞을 수 있다.

29. 동쪽에서 해가 어떻게 뜨는지 알아야 된다. 먼저 동쪽이 어디인지 알아야 된다.



30. 해 뜨는 시간이 되었으나, 그 날 비가 오고 하늘에 구름이 쫙 끼었으면 해가 떴어도 안 

보이니 모른다. 고로 해가 뜨는 것을 알려면 첫째, 종전에 해 뜨는 시간을 알면 된다. 해가 

안 보여도 해가 뜨면 기온 변화가 있다. 아무리 구름이 끼어도 해가 뜨면 밤보다 환하다. 

비바람이 그친 후에 태양이 보인다. 그때는 너무 늦다. 구름 위로 올라가면 태양이 보인다. 

이와 같이 영의 차원을 높이면 주님이 보인다.

31.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도 영체가 오시니 사람의 육의 눈에는 안 보인다. 또 시대가 

험하고 악하여 환난과 핍박의 먹구름이 끼면 준님이 안 보인다. 

그래도 지난 과거 역사같이 때를 계산하여라. 구약 4000년이 끝나고 약속대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 이와 같이 신약 2000년이 끝나면 약속대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 

초림 때 예수님은 육의 사람을 쓰고 오셨고, 재림 때는 신령한 영의 몸으로 오신다. 주님은 

영체로 오시어 세상에서 미리 예정하고 키운 자, 곧 정신과 마음이 같은 자의 몸을 육으로 

쓰고 오신다. 


